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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의 치료와 생명연장에 관계하는 의료분야는 나노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고 그 

적용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야이다. 질병의 원인분석에 관한 

연구가 세포 및 분자수준으로 발전해있는 현 단계에서 단일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

바에 따라 조작하고 세포내에 존재하는 각종 물질들의 분포, 농도변화 등 또한 세포가 살아있는 

상태에서 극히 높은 정밀도로 파악 할 수 있다면 이는 질병의 병인분석 및 치료법 개발에 

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. 기존의 기술이었던 연속 및 비교적 긴 펄스레이저 및 전자빔 및 

플라즈마 등 고에너지 입자에 기반된 미세가공 및 초미세 tip 을 이용한 기계적 가공기술은 

대상물질의 열적-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, 가공 소재의 종류에 따라 가공 공정이 

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 또한 특정 양자단위 하에서의 측정 물리량은 기존의 

통계적-거시적 측정 및 제어기술과는 완전하게 다른 물리학체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극히 

작은 변동물리량을 성공적으로 측정-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. 단일세포 

조작기술연구에서는 단일세포를 분자수준에서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나노유체역학 및 

펨토초 레이저기술을 세포가 외부자극 등에 반응하는 패턴을 파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의 

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고 이를 당뇨병, 알츠하이머 병, 암 등의 난치성 

질환의 병인 분석 및 치료법개발에 이용하려 한다.  

 


